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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도높고모양도일정맛도‘최고’

비옥한 땅을 가진 곡창지대인 익산에는
품질 좋은 우수한 농특산물이 다양하다.�
너른 들녘에서 나오는 쌀을 비롯해 과일,

고구마,�한우,�버섯 등의 농특산물이 품질
을 인증 받고 있다.
그 중 익산의 기름진 황토에서 자란‘탑

마루 고구마’는 최고 인기고구마로 전국적
인 명성을 얻고 있다.�
생김새부터 길쭉 날씬하고,�먹으면 날씬

해질 것 같은 이름의‘날씬이 고구마’로 불
리다 지난 2010년부터 탑마루공동브랜드로
통합돼‘탑마루 고구마’로 이름 붙여 판매
되고 있다.

▲ 탑마루 고구마 본격 수확
추석을 앞두고 익산 탑마루 고구마 수확

이 한창이다.�
지난 8월 말에 찾은 덕기동 서정중(익산

탑마루고구마 공선회장)씨 농가의 밭에는
30여명의 할머니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
있었다.�
끝없이 펼쳐진 고구마 밭을 트랙터가 훑

고 지나가면 땅 속에 잠들어 있던 크고 작
은 고구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.�
밭이랑 사이사이에 앉은 할머니들은 큰

줄기에 주렁주렁 달린 고구마를 떼어내 박
스에 담아낸다.�
할머니들은 폭염이 한창인데도 흐트러짐

없이 작업에 열중하며 10분도 채 지나지 않
아 박스 가득 고구마를 채운다.�이런 수확
작업은 가을까지 이어진다.
이날 수확된 고구마는 작고 길쭉한 고구

마부터 아기의 엉덩이 같은 고구마까지 크
기가 다양하지만 선별작업을 통해 소비자
들은 일정한 모양의 고구마를 만나게 된다.�

▲ 폭염 이겨낸 탑마루 고구마,�진해진
달콤함
탑마루 고구마는 비옥한 황토밭에서 적당

한 일조량과 물,�그리고 농부의 정성으로
자란다.�올해는 지독한 폭염으로 물을 제대
로 공급하지 못해 대체로 작황이 좋지 않
지만 폭염을 이겨낸 고구마들의 당도는 더
깊어졌다.�
서정중 씨는“올해처럼 고구마가 타서 말

라죽는 경우는 처음이었어요.�작황은 좋지
않지만 풍부한 일조량을 받은 고구마는 높
은 당도를 농축하고 있을 겁니다”고 말했
다.
탑마루 고구마는 밤 맛이 나는 밤고구마

와 밤과 호박을 섞어 놓은 듯한 맛이 나는
호박고구마 두 종류가 재배된다.�
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웠을 때 육질이 단

단하며 물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.�
물고구마에 비해 모양이 둥글고,�당도나

수분은 적은 편이어서 우유나 동치미를 곁

들이면 일품이다.�
호박고구마는 쪄 먹으면 물고구마처럼 물

렁거리면서도 특유의 단맛이 느껴지고,�생
으로 깎아먹거나 샐러드 등으로 이용할 수
있다.�
많이 먹어도 흔히 말하는 고구마 먹을 때

의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는다.�
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는 변비에 좋아

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.

▲ 전국 최고 고구마의 비결
익산 탑마루 고구마는 작년 전국 최고 경

매가에 경락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.�
그건 바로 다른 지역 고구마보다 당도가

좋고 모양이 일정하기 때문.�
고구마는 껍질이 윤기가 있고 표면이 매

끄럽고 모양은 유선형인 것이 우량품인데
탑마루고구마는 대부분 유선형의 모양을
띠고 있다.�
이를 두고 서정중씨는“모양이 일정한 것

은 고구마 농가의 재배기술 노하우가 한
몫하고 있어요.� 타 지역 고구마보다
20~30%가 비싼 것은 당도와 모양 때문입
니다”라고 설명했다.
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탑마루 고구마 품

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고구마 무
병조직배양묘를 보급하고 있다.�
올해는 익산지역 전체 고구마 재배면적

약 1,000㏊ 가운데 재배면적 약 520㏊에 17
만 개를 공급했다.�
무병조직배양묘를 통해 생산된 고구마는

일반 고구마보다 25％이상 수확량이 향상
되고 병해충 발생이 적다.�
이날 농가가 수확한 15톤의 고구마는 곧

바로 삼기농협의 고구마 선별장으로 보내
졌다.�
선별장에서는 잔뿌리를 제거하고 세척 후

자외선 살균건조의 작업을 거쳐 선별작업
이 이뤄진다.�선별장 직원들은 각각의 크기
별로 상자에 담아 포장을 마친다.�
수확 후 유통되기까지 단 1~2일이 소요

돼 소비자들은 신선한 고구마를 맛볼 수
있다.�살균 소독까지 마친 탑마루 고구마는
씻지 않고 바로 찌거나 생으로 먹을 수 있
다.�

▲ 추석 선물은 온 가족이 좋아하는 탑마
루 고구마
익산의 황토가 만들고 농부의 정성이 들

어간 웰빙건강식품인 탑마루 고구마는 받
는 이나 주는 이에게 모두 좋은 선물이다.�
추석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까먹는 고구

마는 명절에 소소한 추억거리가 된다.�
건강 간식이 필요한 아이들과 다이어트

하는 여성들에게도 고구마는 최고의 선물
이다.
탑마루 고구마는 호박과 밤 두 가지로 판

매된다.�
밤 고구마의 경우 5kg에 1만5천원,�10kg에

2만9천원.�호박고구마는 5kg에 1만7천원,
10kg에 3만3천원.(가격 변동가능)
밤고구마는 탑마루쇼핑몰(www.topm

aru.net)과 삼기농협(☎858-8050),�삼기농협
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,�호박고
구마는 당분간은 물량이 있을 때만 삼기농
협과 삼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이 가
능하다.�

/익산=장양원기자

박스로 구매하는 게 부담스러운 이들은

고구마 보관법을 숙지하는게 좋다.

막 구매한 고구마는 신문지를 펴서 하루

이틀정도 말린 후 공기가 통하도록 박스에

구멍을 뚫어준다.�

말린 고구마는 신문지를 깔고 공기가 잘

통하도록 띄엄띄엄 자리 잡은 후 그 위에

신문지를 덮고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으면

고구마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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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고구마보관 tip


